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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주요�내용

▶ 미-이란 전쟁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과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는 에너지 및 비료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짐.

▶ 주요 신흥국의 원유, 정제유, 천연가스 수급 상황에 따라 미-이란 전쟁의 영향이 상이한바, 인도 및 

동남아시아는 전반적인 에너지·비료 확보 불안과 가격 상승 충격에 모두 노출된 반면, 중남미는 원유 

순수출국이기에 정제유와 비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음. 

 - [인도]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이 높은 반면 정제유는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원유 및 천연

가스 수급 불안정에 따른 타격이 예상됨.

 - [동남아시아] 원유와 정제유 모두 수입 의존이 높은 반면 천연가스는 순수출 지역이기에, 원유 및 정제유 

수입 불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

 - [중남미]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기에, 경유 사용이 많은 물류 및 농업에서 피해가 예상됨.

 - 비료 가격 상승이 주요 곡물의 파종 시기와 겹치고 연료 가격 상승이 농기계 사용에 차질을 빚기에, 신

흥국의 농산물 자급뿐 아니라 전 세계 대두·옥수수·쌀·설탕·커피 등의 공급도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위기는 에너지 수급 구조에 따른 충격의 비대칭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한국이 인도·동남아시아·

중남미와 에너지 안보·공급망·식량안보 등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을 확대할 전략적 기회이기도 함.

- 각국 정부는 에너지 수급 구조에 맞게 수요 억제, 가격 통제, 세금 감면, 수입선 다변화 등을 조합하여 대

응하고 있으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공급 부족은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 가능

- 인도와는 에너지 안보 및 전환, 조선·해운·항만 기반의 물류, 산업 분야 탈탄소 등에서, 동남아시아와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공급망 리스크 분산, 농업 및 식량 안보 등에서, 중남미와는 원유 확보 다각화, 정유 

기술, 친환경 비료 생산 등에서 협력 기회 모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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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및 비료 시장 동향

■ 미-이란 전쟁과 이에 따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역내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생산과 

물류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에너지 및 비료 가격이 크게 상승 압력을 받고 있음. 

- 중동 내 주요 생산시설 타격,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저장 공간 포화 우려에 따른 생산 감축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음.

◦ 미-이란 전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8개국(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이라크)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각각 전 세계의 31.0%와 17.3%를 차지함.1) 

◦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 배럴당 72.5달러 수준이었던 브렌트유 가격은 3월 말 100~120달러 사이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천연가스 가격도 MWh당 31.6유로에서 50~60유로 수준으로 상승함.

- 원유 및 천연가스를 정제하여 생산하는 휘발유, 경유, 납사, LPG 등 정유 제품의 가격도 상승

- 질소비료와 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는 천연가스에서 생산되기에 비료 가격 또한 상승

◦ 2024년 전 세계 암모니아(HS 2814)와 질소비료(HS 3102) 수출 중 중동 8개국의 비중은 19.4%와 21.5%이

며, 대표적인 질소비료인 요소의 경우 전쟁 발발 후 중동 내 거래 가격이 40% 이상 상승함.2)

◦ 천연가스와 비료 가격 상승이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료 부족이 수주 이상 지속될 

경우 파종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1. 국제 유가 추이 그림 2. 천연가스 가격 추이(TTF 선물 근원물)

(단위: 달러/배럴) (단위: 유로/MWh)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검색일: 2026. 3. 25.).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6. 3. 25.). 

1) Energy Institute(2025),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p. 22, p. 37; IEA(2026), “Oil Market Report-March 2026,” p. 64.
2) UN Comtrade(검색일: 2026. 3. 25.); Reuters, “How does the Iran War Affect Fertiliser Supplies, Prices and Food Security”(검색일: 

202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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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이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 주요 신흥국의 원유, 정제유, 천연가스 순수입 여부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파급효과와 

국가별 정책 대응도 지역에 따라 차별화됨.

- [인도]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비중이 높은 반면, 정제유는 국내 생산으로 소비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정에 따른 타격이 예상됨. 

- [동남아시아] 원유와 정제유 모두 수입 의존이 높은 반면, 천연가스는 순수출 지역이기 때문에, 원유 및 

정제유 수입 불안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

- [중남미] 천연가스는 지역 내 생산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유를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제유 가격 상승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동남아시아와 중남미는 지역 내에서도 국가에 따라 에너지별 수입 의존도가 상이하고 산업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국별 영향은 지역 전체가 받는 영향과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서술함.

그림 3. 주요 신흥국의 에너지 순수출 현황

                                                                      (단위: 소비 대비 %)

         주: 순수출 수치의 (+)는 수출을, (-)는 수입을 의미함.

         자료: IEA(검색일: 2026. 3. 25.).

가. 인도

■ [에너지] 인도는 에너지 순수입국으로 원유보다는 LPG 및 LNG와 관련된 충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인도는 2024년 기준 원유 세계 3위, LPG 세계 2위, LNG 세계 5위 수입국임.3)

- [원유] 최근 인도 정부가 수입 다변화 조치로 러시아, 미국 등 비(非)중동·호르무즈 해협 경유 비중을 확대

하면서 타 에너지 대비 대응 여력이 있으나, 인도 바스켓 기준 배럴당 60달러대였던 유가가 2026년 3월 

3)WTIS 데이터(검색일: 202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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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며 성장, 물가, 경상수지 악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인도는 원유 총수요의 약 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5/16년 기준 원유 수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이란이 약 60%를 차지했으나, 2024/25년 러시아(34%), 미국(9%), 서아프리카(6%) 등 비중동 

지역이 전체의 57%까지 확대됨.4) 

◦ 중동 및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원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미국의 이란 제재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격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다변

화를 가속함.5)

  

그림 4. 인도 바스켓-원유 가격 추이(2025. 4.~26. 3.)

(단위: 달러/배럴)

그림 5. 인도의 대중동 및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

       (단위: %)

                                                                                               

 주: FOB 기준.  
 자료: Petroleum Planning & Analysis Cell(검색일:2026. 3. 23.).

 주: 비료와 LNG는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며, LPG는 전
체 수입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비중을 뜻함.

 자료: 본문을 참고해 저자 작성. 

 - [LPG] 전체 소비량의 60%를 수입하고, 수입분의 약 9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에, 3억 이상의 

가구가 취사용 연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도는 연평균 2,000만 톤 이상의 LPG를 수입하며, LPG 소비량의 약 90%는 가정에서 소비되고 나머

지 10%가 상업 및 차량에 사용됨.6) 

◦ 3월 상반기 LPG 소비량은 114만 7,000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7.3% 감소함.7)  

 - [LNG] 수입의 5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기에, 비료·발전·산업 부문으로 충격이 확대되고 있음. 

■ [산업] LPG 및 LNG 연관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물류 혼란, 생산 감축 등의 충격이 동시에 확대  

- [철강] 주요 연료 부족으로 인도 주요 철강사인 진달(Jindal)은 일부 공장이 가동률을 축소한다고 발표했

4) 2024/25년 기준 인도는 2억 4,323만 톤(1,371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함. Petroleum Planning & Analysis Cell, Import/Export of 

Crude Oil and Petroleum Products NITI Aayog. India Energy(검색일: 2026. 3. 23.).
5) The Times of India(2026. 3. 16.), “By expanding crude sourcing, Iindia ready to handle disruptions.”
6) ORF(2022. 9. 21.), “Household LPG access in India: An Update”; INDmoney(2026. 3. 11.), “LPG Crisis in India: Why Supply 

is Tight and What the Data Says.”
7) The Hindu(2026. 3. 17.), “LPG consumption slumps 17% in March on war-related shor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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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JSW는 정부에 LNG와 프로판 확보를 요청함.8) 

- [건설] 인도는 세계 최대 석회암(limestone) 수입국으로,9) 석회암 및 유황(sulphur) 국내 총수요의 60% 

이상을 중동으로부터 수입함에 따라 시멘트를 포함한 건설 자재 가격 상승과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음.10) 

- [화학, 석유화학] 인도는 원유계 원료 및 암모니아의 중동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가 상승, 공급망 차질, 

수요 감소 압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 

◦ 인도의 최대 정유사인 릴라이언스(Reliance)는 전쟁 이후 폴리에틸렌(PE), 폴리염화비닐(PVC) 가격을 

6~8% 인상함.11)   

- [서비스] LPG 가스 공급 불안으로 요식업계와 호텔이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운영을 단축했고, 이에 

따라 서버, 배달 노동자, 플랫폼 이용률이 크게 낮아지며 연관 고용 시장의 불안정도 확대되고 있음.12) 

- [기타] 인도는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가공 국가로, 약 70%의 원석을 UAE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며, 

그중 20%를 다시 이들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나 귀금속 수입, 가공 생산, 물류가 동시에 충격을 받고 있음. 

 ◦ 귀금속 산업은 GDP의 약 7%와 상품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함.13) 

■ [농업] 인도는 세계 2위의 비료 소비국이자 3위의 비료 생산국으로, 요소 및 DAP를 포함한 핵심 비료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비료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으로 인해 농업 부문의 피해 예상  

- 인도는 세계적인 농산물 생산국으로, 특히 3~4월은 연간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카리프(Kharif) 시즌(6월 

파종)을 앞두고 쌀, 옥수수, 사탕수수 등 주요 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를 구매하는 시점임.

- 인도는 연평균 약 3,000만 톤 이상의 요소를 생산하지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700만~1,000만 톤의 

요소(총수요의 약 15%)를 수입하며, 오만(Oman)이 최대 수입국임.

- 공급 불안정이 가격 상승 및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식량 가격 상승과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를 초래하는 구조적 충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인도 전체 고용에서 농업의 비중이 42%이고,14) 농업은 14억 인도 인구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인도 

정부는 2024/25년 기준 540억 달러 이상의 농업 보조금을 책정함.15)

◦ 인도의 전체 상품 수출에서 농산물 및 식품이 약 10~15%를 차지하며,16) 중동은 핵심 수출지역이기에 중동의 

불안정성은 농업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

8) Reuters(2026. 3. 19.), “India's JSW unit seeks government help to secure gas supplies amid shortages.”
9) Limestone 데이터(검색일: 2026. 3. 5.).
10) ETV Bharat(2026.3.14.) “West Asia Conflict May Push Up Construction Costs In India: Expert”
11) The Times of India(2026. 3. 23.), “CCS recognises 'significant impact' of West Asia conflict”; Business Standard(2026. 

3. 5.), “Iran war may disrupt chemical supply chains; stay stock selective: Emkay.”
12) The Economic Times(2026. 3. 22.), “LPG price surge cuts food orders, shrinks delivery rider earnings.”
13) 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2022. 1. 25.), “Exports of Gems and Jewellery surge by a whopping 71% during the 

first three quarters of the current Financial Year, April-December 2021 (Provisional) over the same period previous year.”
14) World Bank Group, Employment in agriculture (% of total employment) (modeled ILO estimate) - India.
15) Government of India, Press Information Bureau(2025. 8. 3.), “Amrit Kaal: Empowering India’s Farmers Through Strategic 

Fertilizer Policy.”
16) Farmer Connect, “World Agriculture Trade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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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남아시아

1)�태국

■ [에너지] 태국 전체 에너지 공급의 80%가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이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임.

- 2023년 기준 태국 에너지 공급에서 석유 및 석유제품은 41.2%, 천연가스는 27%, 석탄 및 석탄제품은 

11.6%를 차지해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으며, 이 밖에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이 19.2%를 차지함.17)

■ [산업] 아세안의 대표 공업국으로 제조업 비중이 24.3%, 교역 의존도가 137%로 높고,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며, 관광업 피해도 전망됨.

- [제조업] 해상운임·보험료 상승 등 물류비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등이 심화될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등 태국 주력 수출상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석유화학]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 전자와 함께 태국의 3대 핵심 산업군 중 하나로, 유가 상승으로 석유화

학제품 마진 축소 및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며, 원료 수급 불안이 확대된 상황임.

◦ 태국 최대 소재 대기업인 시암시멘트그룹(Siam Cement Group)의 자회사인 라용 올레핀스(Rayong 

Olefins)는 나프타와 프로판 부족으로 공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월 약 470만 달

러의 피해가 예상됨.18)

- [관광] GDP의 20%를 차지하는데, 연료비 급등에 따른 항공요금 상승과 외국인 방문객 수 감소 등 관광업 

부문에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관광산업부흥계획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함.

◦ 2026년 3월 첫째 주 외국인 방문객 수는 전주 대비 9% 감소한 62만 명이며, 특히 2025년 전체 외국

인 관광객의 27%를 차지했던 유럽과 중동 출신 여행객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19)

◦ 태국은 2025년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방문객 수가 약 3,300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7% 감소한 데 대

해 2026년에는 중국의 소비심리 회복과 유럽, 중동 등의 방문객 증가를 기대하며 외국인 관광객 3,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한 바 있음.20)

■ [농업] 쌀·고무·과일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태국은 비료의 27%를 걸프 지역에서 해상으로 수입하기에,21) 

비료 수급 차질로 농업 생산량 감소가 우려됨.

17) IEA, “Thailand”(검색일: 2026. 3. 23).
18) Nikkei Asia(2026. 3. 10.), “Thailand's Siam Cement halts ethylene plant due to supply restrictions.”
19) Nikkei Asia(2026. 3. 16.), “Thailand's tourism revival efforts hit by Middle Eastern crisis.”
20) Ibid.
21) UNCTAD(2026. 3. 10.), “Straits of Hormuz Disruptions: Implications for Global Trade and Development,”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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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리핀

■ [에너지] 사우디아라비아·UAE·이라크·쿠웨이트·오만 등 중동 5개국에 대한 원유 수입의존도가 97%이기

에,22)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에너지 수급에 큰 위협임.

- 수입 에너지 가격 상승에 페소 약세까지 겹쳐 물가상승 압력이 고조되었으며, 특히 소매 연료 보조금이 

없어 유가 상승이 소매 연료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임.

■ [산업] 필리핀은 태국, 베트남 등 여타 동남아 주요국과는 달리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16%),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화학 산업 비중이 낮아 산업 부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됨.

■ [농업] 필리핀은 비료의 7%만을 중동에서 직접 수입하기에,23) 중동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적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식량 순수입국으로서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전 세계 식품 가격 상승은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송금] 중동 근로자 송금액은 필리핀 전체 송금액의 약 18%를 차지하고, 전체 해외근로자(OFW)의 40%가 

중동 지역에 근무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필리핀으로 유입되는 송금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24)

-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필리핀 GDP의 약 9%를 차지하는 주요 외화 수입원이며,25) 비공식적으로 유입되는 

송금액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3)�베트남

■ [에너지] 에너지 순수입국인 베트남은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정유·석유화학 부문의 피해 예상

- 2024년 기준 베트남의 원유 수입은 쿠웨이트, 나이지리아, 미국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쿠웨이

트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87%로 특정 국가에 대한 편중이 심함.26)

- 2023년 기준 베트남 에너지 공급에서 석탄 및 석탄제품은 49.7%, 석유 및 석유제품은 24.7%, 천연가스는 

6.4%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로 높음.27)

- 국영가스기업 페트로베트남가스가 일부 고객에게 LPG 공급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함에 따라 자회사인 

PVGas Trading은 3월 10일부터 LPG 인도를 중단할 예정임.28)

22) KITA K-stat(검색일: 2026. 3. 23.).
23) MUFG(2026. 3. 9.), “Philippines – Strait of Hormuz closure: Impact of higher oil prices and more,” p. 3. 
24) Ibid., p. 4.
25) 세계은행(검색일:2026. 3. 23.).
26) KITA K-stat(검색일: 2026. 3. 23.).
27) IEA, “Viet Nam.”(검색일: 2026. 3. 23.).
28) Nikkei Asia(2026. 3. 5.), “Fuel anxiety spreads in Asia as Hormuz closure throttles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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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베트남은 2024년 기준 아세안 주요국 중 제조업 비중이 24.4%, 교역의존도가 174%로 높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전기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의 생산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해상 운송 차질과 비용 상승으로 베트남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 [농업] 이란 전쟁에 따른 해상물류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농산물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29)

- 농림환경부는 전쟁의 지속기간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 감소를 전망하였는데, 전쟁이 1달간 지속될 경우 

수출액이 10억 달러 감소하고, 1년간 지속될 경우 8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은 2025년에 캐슈너트, 해산물, 커피 등 총 17.4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을 중동 지역에 수출함.

다. 중남미

1)�멕시코

■ [에너지] 원유 순수출국이자 정제유 순수입국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영향은 중립적이고, 정부가 휘발유에 

중점을 두어 국내 유가를 조정하기에 휘발유 가격은 안정적이나 경유는 상대적으로 상승함.

- 수입 정제유의 비중이 높아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쉬우나, 멕시코 정부는 유류세

(IEPS)와 국영기업의 정제유 공급가격을 조정하며, 휘발유에 중점을 두어 안정적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함.

◦ 생산한 원유의 약 44.4%를 수출하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정제유의 약 43%를 수입함.30) 

◦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정부는 IEPS를 인하하고, 국영석유회사인 Pemex가 정제유 도매가격을 할

인하도록 하여, 정제유 소비자 가격을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함.31) 

◦ 국제 유가 상승으로 Pemex의 원유 수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유 수입증가와 국내 휘발유 가격 조정에 

따른 손실이 상쇄되고,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충격을 정부가 흡수하는 구조임.

- 정부의 가격 조정으로 미국-이란 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한 달 동안 휘발유 가격이 3.5%로 소폭 상승하였

으나, 경유는 이보다 높은 7.2%로 상승함.32) 

■ [산업] 경유 사용이 많은 운송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물류비용 상승은 산업 전반의 

가격 상승을 유발함.

- 정제유의 약 72.4%33)가 자동차와 화물차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정부의 가격 조정으로 휘발유 가격은 

안정적이나 경유 가격이 상승하였기에, 이에 따른 화물차 운송비 상승이 불가피함.

29) Center for WTO and International Trade – VCCI(2026. 3. 16.), “Middle East conflict could cost Viet Nam $8 billion in 

farm exports.”
30) IEA, “Mexico, oil”(검색일: 2026. 3. 24.).
31) OPIS(2026. 3. 2.), “Mexico Sees No Immediate Fuel Price Impacts from Mideast Clash: Analysts.”
32) GlobalPetrolPrices.com(2026. 3. 26.), “Mexico Diesel prices”. “Mexico Gasoline prices.”
33) IEA, “Mexico, oil”(검색일: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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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비료의 약 75%를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작황이 부진했던 상황에 비료 가격 상승이 더해져, 

국내 농산물 공급과 함께 수출용 신선농산물 공급에도 타격이 예상됨.34)

 - 최근 3년 동안 기후 악화로 멕시코의 주식인 옥수수 등의 곡물 생산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

서, 비료 가격 상승은 국내 농산물 공급 감소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는 아보카도, 토마토, 고추, 베리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선농산물 수출에 특화되었고, 미국 시장에서 

신선 채소 및 과일의 최대 공급국이기에, 비료 가격 상승으로 신선농산물의 생산·수출 감소가 예상됨.  

2)�브라질

■ [에너지] 원유 순수출국이기에 유가 상승이 원유 수출 및 정부 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나, 정제유의 약 

12.4%를 수입하기에35) 수입 비중이 높은 경유의 국내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분을 일부 반영하여 상승함.

- 생산한 원유의 약 40.3%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물량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국영석유기업인 Petrobras가 정제유를 생산하지만, 소비되는 경유의 30%와 휘발유의 10%를 수입하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일부 반영되는 구조임.  

- 이란 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한 달 동안 경유 가격은 20.4%, 휘발유 가격은 5.6% 상승하였고, 수입 비중이 

높은 경유의 가격 상승이 큼.36) 

■ [산업] 정제유 소비에서 화물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경유 가격 상승은 산업 전반의 

물류비 상승을 유발함.

 - 브라질 전체 정제유 사용 목적의 약 65.6%가 운송으로, 승용차는 바이오연료와 정제유를 혼합하기 때문

에 정제유 사용 비중이 적으나, 화물차량은 대부분 경유를 사용함.37)

 - 철도가 발달하지 않아 전체 화물의 약 60%가 도로로 운송되기 때문에, 경유 가격 상승이 산업 전반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짐.38)

■ [농업] 중동산 요소 수입이 급감하고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브라질의 생산 차질은 전 세계 대두·옥수수·설탕·커피 등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브라질은 대두, 커피, 설탕 수출 세계 1위, 옥수수 및 면화 수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작물은 

생산 과정에서 요소 비료 사용이 많음. 

- 브라질은 비료의 85%는 수입하고, 수입의 35%를 중동에서 조달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료 수

입에 차질이 있던 상황에서 이란 전쟁은 공급 부족 문제를 악화시킴.39)  

34) Expansion(2026. 3. 19.), “Fertilizantes se encarecen por la guerra y amenazan precios de alimentos in Mexico.”
35) ANP(2025), “Oil, Natural Gas and Biofuels Statistical Yearbook 2025.”
36) GlobalPetrolPrices.com(2026. 3. 26.), “Brazil Diesel prices”. “Brazil Gasoline prices.”
37) IEA, “Brazil, oil”(검색일: 2026. 3. 24.).
38) DatamarNews(2026. 3. 4.), “War-driven oil rally widens Brazil’s fuel price gap with im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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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브라질에서 요소 가격은 3,200헤알/톤이었으나 2026년 3월에는 5,200헤알/톤으로 62.5% 상

승함.40) 

- 3월 대두 수확기를 앞두고 경유 가격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주유소에 할당된 경유량이 평시 대비 절반가량

에 불과해 수확을 위한 농기계 사용에도 차질이 빚어짐.41) 

3)�아르헨티나

■ [에너지] 원유와 정제유의 순수출국이기에 유가 상승이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지나, 국내 정제유 가격을 

국제유가에 연동시켰기 때문에 국내 정제유 가격이 국제 유가와 동반하여 상승함.

- 생산한 원유의 약 24%와 정제유의 약 10.3%를 수출하고, 최근 원유 생산이 늘고 있어 국제 유가 상승이 

수출증가와 무역수지 개선으로 이어짐.42) 

- 그러나 정부가 2024년부터 국내 유가를 국제 가격과 연동(대통령령 1057/2024)시켰기 때문에,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정제유 가격에 그대로 반영됨.43)

◦ 국내 공급 가격은 ‘브렌트유 가격-수출세-운송료’로 설정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등할 경우 국내 가격

도 자동으로 상승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이란 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한 달 동안 경유 가격은 15.5%, 휘발유 가격은 17.0% 상승함.44) 

■ [산업] 화물 운송의 주연료인 경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 산업의 물류비 상승을 유발함.

 - 정제유 사용이 가장 많은 부문이 운송(64.5%)이고, 화물차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유 가격 

상승이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산업의 생산비를 상승시킴.

■ [농업] 질소 비료의 약 63%를 중동을 비롯한 분쟁지역에서 수입하기에, 비료 가격 상승이 파종을 앞둔 

밀과 옥수수 생산에 영향을 주고, 경유 가격 상승은 수확을 앞둔 대두 생산에 영향을 미침.45) 

 - 아르헨티나는 옥수수와 대두의 세계 3위 수출국이고, 밀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경유 가격 상승과 

비료 가격 상승은 해당 농산물의 국제 공급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음.

39) Energy News(2026. 3. 2.), “Brazil's Petrobras increases fertilizer production in order to reduce Middle East dependency.”
40) Jornal de Brasil(2026. 3. 23.), “Falta de diesel e fertilizante mais caro: o agro brasileiro encara os efeitos da guerra no Irã.”
41) Ibid.
42) IEA, “Argentina, oil”(검색일: 2026. 3. 24.).
43) Panorama Directo(2026. 3. 3.), “¿Sube la nafta? El efecto Milei tras la escalada de precios internacionales del petróleo.”
44) ICLG, “Oil&Gas Law and Regulations, ARgentina 2026”; GlobalPetrolPrices.com(2026. 3. 26.), “Argentina Diesel prices.” 
45) DataPortuaria(2026. 3. 3.), “Más del 60% de la urea que importa la Argentina proviene de Medio Ori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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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신흥국의 정책 대응

가. 인도

■ 인도 정부는 ‘가정용 LPG 취사 연료’와 ‘비료’의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LPG 통제령을 통한 

에너지 공급 확충 및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26년 3월 9일 「1955년 필수물자법(Essential Commodities Act)」에 근거해 ‘천연가스 공급 규제 명

령(Natural Gas Supply Regulation Order, 2026)’을 고시해 가스 배분의 우선순위를 명시 

◦ 이에 따라 가정, 병원 및 교육기관용 PNG·CNG·LPG 생산 100% 완전 보장(1순위) → 비료 공장에 

필요량의 70% 배분(2순위) → 국가 가스망 연결 제조업체에 최대 80% 배분(3순위) → 정유소·석유화학 

공장에 65%(35% 강제 감축) 배분(4순위) 순서를 정함.46) 

◦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지역의 LPG 재주문 간격을 기존 21일에서 25일로, 농촌 지역은 

최대 45일로 조정하고, 비공식적인 에너지 거래를 막기 위해 국영 정유사를 포함해 전국 단위의 단속을 

실시

- 정유소가 프로판, 부탄 등의 C3·C4 탄화수소 유분 전량을 취사용 LPG 생산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 생산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 및 케로신(Kerosene)을 포함한 대체 연료 공급도 병행할 

것을 권고함. 

- 또한 5,730억 루피 규모의 경제안정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47) 해당 기금은 연료와 비료 보조금을 지

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즉시 대응하기 위한 비상 재정적 성격을 가짐. 

 

 ■ 외무부 및 공관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에너지 수입을 다각화하고 복합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추진함. 

 - 모디 총리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의 중동 지역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교민 보호, 에너지 

인프라, 해상교통 안전을 강조하는 정상급 직접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48)   

 - 3월 4일 자이샨카르(Jaishankar) 외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긴급 대응 창구(Special Control Room)를 

신설해 중동 지역 내 인도 교민 보호, 귀환, 정보 제공을 총괄하고 있음.49) 

 ◦ 3월 23일 기준 37만 5,000여 명의 인도 국민을 자국으로 귀환 조치함.  

 - 범부처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 공급 및 가용 상황, 주요 정책 대응, 해양 안전 및 해운, 지역 정세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지속 업데이트함.50) 

46)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2026. 3. 12.), “Statement by Union Minister for Petroleum and Natural Gas Shri 

Hardeep Singh Puri in Parliament on Measures Taken to Address Global Energy Supply Disruptions Arising from the 

Conflict in West Asia.”
47) The Economic Times(2026. 3. 23.), “India better placed to absorb shocks, supports stabilisation fund amid global uncertainty: 

RBI Bulletin.”
48) The Economic Times(2026. 3. 3.), “PM Modi speaks to leaders of 8 West Asian countries over 48 hours.”
49) 인도외교부(2026. 3. 4.), “Special Control Room in MEA,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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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디 정부는 자국의 외교 전략인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바탕으로 원자재 수입국을 

27개에서 41개국으로 확대하면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을 마련해 왔음. 

  ◦ 중동 국가 외 캐나다, 리비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들,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으로 확대함.

  ◦ 인도는 중국과 실질 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중심으로 국경 갈등을 겪고 있으나, 

원자재 확보를 위해 중국에 요소 화물 판매 허용 및 수출 제한 완화를 요청함.51) 

나. 동남아시아

■ [아세안] 2026년 3월 13일 특별 외교장관회의와 경제장관회의(AEM Retreat)를 개최해 에너지 공급망, 

식량 및 필수품 공급의 안정성 유지와 더불어 역내 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52)

- 아세안은 에너지 안보 강화, 공급망·물류 안정성 확보, 경제회복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재생에

너지 등 에너지원 다변화, 식량 수급 안정화, 물류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석유안보협정(APSA), 아세안전력망(APG), 범아세안가스파이프라인(TAGP) 등 아세안의 기존 협력 체계 

적극 활용, 경제·금융·에너지·농업 등 전 분야 통합 대응 등 아세안 역내 협력을 촉구함.53)

- 각국 경제장관들은 디지털 경제 협력, 역내 정책공조와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회복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54)

■ [태국] 태국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수요 억제, 석유수출 금지, 대체 수입처 확대, 관광부문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실행함.

- [수요 억제] 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해외출장 중단·반소매 셔츠 착용,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 에어컨 온도 

26~27도 설정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함.55)

- [석유수출 금지] 경유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기금을 활용하는 동시에, 미얀마와 라오스를 제외한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함.56)

- [수입선 다변화·유가 안정] 3월 2일에 서아프리카, 미국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 수입을 확대하고, 석유

기금을 활용해 경유 가격을 15일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함.57)

50) Ministry of Petroleum & Natural Gas(2026. 3. 23.), “Inter-Ministerial Briefing on Recent Developments in West Asia.”
51) 실질 통제선은 법적으로 확정된 국제 국경이 아닌 인도와 중국 사이의 군사 통제선(약 3,488km)을 의미함. Bloomberg(2026. 3. 12.), 

“India Asks China for Urea as War-Induced Gas Crunch Bites.”
52) ASEAN(2026. 3. 13.), “ASEAN CHAIR’S STATEMENT ON THE OUTCOMES OF THE SPECIAL ASEAN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13 MARCH 2026.”
53) APSA(ASEAN Framework Agreement on Petroleum Security), APG(ASEAN Power Grid), TAGP(Trans-ASEAN Gas Pipeline).
54) ASEAN(2026. 3. 13.), “JOINT STATEMENT OF THE ASEAN ECONOMIC MINISTERS ON STRENGTHENING ASEAN’S ECONOMIC 

RESILIENCE IN RESPONSE TO RECENT GLOBAL ECONOMIC AND GEOPOLITICAL DEVELOPMENTS.”
55) The Guardian(2026. 3. 18.), “Fuel rations and no air con: south-east Asian nations race to conserve energy.”
56) EIU(2026. 3. 11.), “Asia would not be able to brush off a big energy shock.”
57) Nikkei Asia(2026. 3. 5.), “Fuel anxiety spreads in Asia as Hormuz closure throttles supplies.”



14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4.4.2.

◦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함에 따라 정부는 원유 구매를 위해 러시아 측과 접

촉했으며, 이 밖에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등 대체 수급처를 모색 중임.58)

- [관광 지원] 중동 노선 항공편이 대다수 취소됨에 따라 태국 관광스포츠부는 출국이 불가한 관광객에게 1인당 

1일 약 61달러, 1인당 최대 약 611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태국 이민국은 출국이 불가능한 관광객의 비자 

만료 시 초과 체류에 대한 벌금 일일 약 15달러를 면제하겠다고 밝힘.59)

◦ 보상금은 숙박시설에서 고립 관광객을 위한 식사와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만 승인될 예정임.

■ [필리핀] 필리핀은 국가에너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유가 상승에 대응해 세금인하 권한 부여, 가격 

모니터링, 주 4일 근무제와 에너지 절약 조치 시행,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마르코스 대통령은 3월 24일 행정명령 110호(EO 110) 서명을 통해 국가에너지비상사태를 선포함.60)

- [세금 조정] 3월 17일 필리핀 상원은 대통령에게 석유 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중단·인하할 수 있는 긴급 

권한을 부여했으나, 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경고함.61)

- [가격감시 강화] 소매 연료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에너지부가 가격을 감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에게도 자체 가격 감시를 요청함.62)

- [수요 억제] 3월 9일부터 일부 중앙부처에서 일시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했으며63) 에어컨 사용 제한

과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도 의무화할 예정임.64)

- [수입선 다변화] 국영석유회사는 원유 확보를 위해 러시아 공급업체와 접촉했고, 에너지부는 중국,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으로부터 석유 수입도 고려 중이며, 많은 국가가 자국 내 에너지 수급 안정을 목적

으로 에너지 수출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기존 무역계약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함.65)

■ [베트남] 관세 면제, 원유 수출 중단 검토,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수입선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로 충격 완화를 도모하고 있음.

- [수입관세 면제] 재무부는 3월 9일 경유, 휘발유, 항공유, 등유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법령을 작성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

에도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66)

- [원유수출 중단 검토]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베트남은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원유 수출 중단을 제안함.

◦ 베트남은 순 원유수입국이나 2025년 250만 톤의 원유를 수출했고, 이 중 120만 톤은 호주에, 약 80만 

톤은 태국에 수출함.67)

58) Nikkei Asia(2026. 3. 18.), “Asian governments scramble to secure Russian oil.”
59) Nikkei Asia(2026. 3. 6.), “Thailand gives cash to help tourists stranded in country by Iran conflict.”
60) ABS-CBN(2026. 3. 24.), “Marcos declares state of national energy emergency.”
61) The Guardian(2026. 3. 18), “Fuel rations and no air con: south-east Asian nations race to conserve energy.”
62) Nikkei Asia(2026. 3. 9.), “Philippine government starts four-day workweek as energy prices bite.”
63) Inquirer(2026. 3. 7.), “Four-day workweek starts in some gov’t offices.”
64) EIU(2026. 3. 11.), “Asia would not be able to brush off a big energy shock.”
65) Nikkei Asia(2026. 3. 18.), “Asian governments scramble to secure Russian oil.”
66) S&P Connect(2026. 3. 10.), “Asia-Pacific countries to curb petrol exports, implement price caps to protect domestic 

fuel supplies for critical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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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억제·재생에너지 확대] 정부는 개인에게 연료 절약을 위해 자가용 이용을 자제할 것을 제안하고, 

기업에는 태양광·풍력 발전 이용 확대, 에너지 고효율 기계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촉구함.

- [대외협력 확대]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총리는 카타르, UAE,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과 대화를 통해 

LNG, 원유 등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원유생산 증대] 정부는 원유 생산량 증대를 위해 탐사 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며, 국제 석유기업들이 해상 유전

에 투자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힘.68)

- [농산물 수출선 다변화] 농림환경부는 이란 전쟁으로 대중동 농산물 수출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일본, 아세안, 한국, EU, 미국 등 전통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힘.69)

다. 중남미

■ [멕시코] 유류세(IEPS)를 낮추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국내 정제유 가격의 안정화를 유도

- 3월 21일부터 IEPS를 낮추었으며, 유종에 따른 세금 인하율은 일반 휘발유 24.1%, 프리미엄 휘발유 

7.5%, 디젤 61.8%임.70)

- 휘발유 가격을 24페소/리터로 유지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IEPS 감면에 따른 재정 지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중단하거나 긴축으로 

전환하여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예정임.

■ [브라질] 국제 유가의 단기 변동이 국내에 전가되지 않도록 국영정유사 Petrobras가 수입 정제유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제유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경유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함. 

- Petrobras는 국내 공급가격을 국제유가 및 달러와 연동하였던 수입가격연동제(PPI: Preço de Paridade 

de Importação)를 2023년 5월에 폐지하였기에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며, 2026년 

3월 Petrobras는 국내 정제유 공급가격을 수입가격 대비 18% 낮은 수준에서 설정함.71)  

◦ Petrobras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유를 정제하기 때문에 정제유 생산에 국제 운송비가 포함되지 않아, 

수입 정제유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 가능함.  

- 정부는 경유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인 PIS와 Cofins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72)

67) Nikkei Asia(2026. 3. 13), “Indonesia prepares COVID-era rule with deficit likely to breach 3% ceiling.”
68) Reuters(2026. 3. 18), “Vietnam faces falling oil production as Iran war disrupts global supplies.”
69) Center for WTO and International Trade – VCCI(2026. 3. 16), “Middle East conflict could cost Viet Nam $8 billion in 

farm exports.”
70) Uente(2026.3.20.), “México aplica nuevo estímulo al IEPS para frenar alza en gasolinas por conflicto internacional”
71) AEPET(2026.3.19.), “Diesel Abaixo do PPI: O Primeiro Reajuste que Põe à Prova o Fim da Paridade”
72) SenadoNoticias(2026.3.13.), “Guerra no Irã: MP reduz preço do diesel para enfrentar alta do petróleo“



16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4.4.2.

■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제유의 생산단가를 낮추고자 원유 수출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인상

- 원유 수출에 부과되는 수출세를 기존의 3.36%에서 8%로 인상하여 국내 정제유 가격의 하락을 유도함.73)

◦ 원유 생산기업이 원유를 국내 정유사에 공급하는 기준 가격이 ‘국제유가-수출세-운송료’이기에, 정부가 

수출세를 높이면 원유업체가 국내 정유업체에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게 되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정유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4. 시사점

■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 에너지 수급 구조에 따라 상이한바, 인도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전반적인 에너지·비료 확보에 대한 불안과 가격 상승 충격에 모두 노출된 반면, 원유 순수출국인 

중남미에서는 정제유와 비료 가격 상승이 물류 및 농업에 영향 

- 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주요 신흥국에서는 비료 가격 급등이 3~4월 파종 시기와 겹치기에, 

농산물 생산 차질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농산물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각국 정부는 에너지 수급 구조에 맞게 수요 억제, 가격 통제, 세금 감면, 수입선 다변화를 조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공급부족 문제가 대부분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음.

표 1. 미-이란 전쟁이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대응 

자료: 저자 작성.

73) Econo(2026. 3. 13.), “Guerra en Medio Oriente: por la escalada del barril, aumentan las retenciones al petróleo convencional.”

신흥국 에너지·비료 수급 현황 영향 받는 분야 정책 대응

인도
·원유 89%, LPG 60%, 
LNG 50% 이상 수입

·정제유 국내 자급

·가정용 취사연료
·쌀, 옥수수, 사탕수수
·철강, 건설, 석유화학, 보석
가공, 서비스업

·우선순위별로 가스 배분
·경제안정기금
·수입선 다변화

동남
아시아

태국
·원유 및 정유 순수입
·비료 27% 중동 수입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관광업

·에너지 절약 의무화
·석유 수출 제한
·수입선 다변화

필리핀
·원유 중동 수입 97%
·정제유 순수입

·소비자 가격 상승
·중동 근로자 송금 감소

·석유 소비세 인하
·근무일 단축, 전력사용 제한
·수입선 다변화

베트남
·원유 중동 수입 87%
·정제유 순수입

·해상운임 상승(전기전자, 자동차)
·국영가스기업 생산 중단
·대중동 농산물 수출

·에너지 수입관세 면제
·원유 수출 중단
·농산물 수출처 다변화

중남미

멕시코
·원유 순수출
·정제유 수입 43%
·비료 수입 75%

·도로 화물운송
·신선농산물 수출

·유류세 인하
·통화정책 긴축 전환

브라질
·원유 순수출
·경유 30%, 휘발유 10% 수입
·비료 수입 85% 

·도로 화물운송
·대두, 옥수수, 설탕, 커피 등

·국영기업의 공급가 인하
·경유 부가가치세 면제

아르헨
티나

·원유 및 정제유 순수출국
·천연가스 자급

·국제유가와 연동된 국내유가
·도로 화물운송
·밀, 옥수수, 대두

·원유 수출세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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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위기는 에너지 수급 구조에 따른 충격의 비대칭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한국이 인도·동남아시아·중남미

와 에너지 안보·공급망·식량안보 등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을 확대할 전략적 기회이기도 함.

- [인도] 인도는 에너지 수입 다각화를 안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안정 및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보고, 

향후 화석연료 조달 다변화, 국내 제조 기반 확대, 신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에너지 추가

(addition)’74)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므로, △ 에너지 안보 및 전환, △ 조선·해운·항만 기반의 물류, 

△ 산업 탈탄소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인도는 신재생에너지와 항만 연계형 생산기지 조성에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한국은 조선·해운·항만 

물류 기술 부문에 강점이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함. 

 ◦ 인도는 중동 및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원자재 보유국과 균형적인 관계를 토대로 향후 서방과 중동 사이에

서 전략적 완충지이자 중재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기에, 한국의 원자재, 탈탄소 협력 

파트너로서 연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동남아시아] 아세안과 △ 에너지, △ 공급망, △ 농업 등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해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

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동 비축, 전력망, 가스망 등 역내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유·LNG·전력망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의 대아세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동남아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비용 상승과 공급 차질이 곧바로 글로벌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별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리스크 분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 농업, 비료 등 농자재, 식량 공급망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의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 가능

- [중남미] △ 한국의 원유 확보 다각화, △ 중남미의 정제 역량 강화, △ 중남미 내 친환경 비료 생산 등에서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음. 

 ◦ 한국이 브라질에서 수입하는 1위 품목이 원유이고, 브라질은 중질유 유종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 

원유 대비 중동산 원유와 유사도가 높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원유 수입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남미 주요국은 반복적인 비료 수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천연가스 기반 비료 대신, 그린수소

를 이용해 비료를 생산하려는 수요가 높은바, 친환경 비료 생산에서 협력이 가능함.

 ◦ 중남미는 원유 순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 역량이 부족해 경유와 휘발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 정유 및 석유화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음.

74) 에너지 추가는 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에너지원의 증가 위에 추가되는 형태로 확대되는 것을 뜻함. S&P 

Global(2025. 2. 25.), “The Energy Transition Needs a Reality Check.”


